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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IN CULTURE

아방가르드의 후예 

4. 19 - 4. 27 롯데갤러리 본점 및 AVENUEL

동유럽 국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1993년 두 개의 국가로 
분리 독립했다. 두 국가의 사진작품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렸다. 총 8명 작가의 80여 점이 전시된다. 작가들은 
'집단적 기억' 속에 잔존한 공통의 지정학적, 문화적 문제들을 
탐구한다. 다만 그간의 상이한 경험 때문에 생겨난 약간의 ‘틈’이 
엿보인다. 체코 사진에서는 기록사진에 대한 관심이, 슬로바키아 
사진에선 더욱 예술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한 접근이 두드러진다. 
미국이나 서부유럽의 사진처럼 컴퓨터 그래픽을 동원한 기술적 
화려함과 세련됨보다, 전통적 사진 기법으로 인화한 사진이 
주를 이룬다. 이는 동유럽의 아방가르드와 다다의 맥을 이으며 
초현실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감성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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